
차베스 사망으로 석유 외교 “흔들”
베네주엘라, 17개국 지원 중단 가능성 … 미국 자급률 향상도 압박

우고 차베스 베네주엘라 대통령이 사망하자 차베스가 구사해온 <석유 외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집권 후인 2005년 반미국인 쿠바와 니카라과와 친미국인 도미니카 공화국 등 모두 17

개 카리브 해역 국가에 저가로 원유를 공급해왔다.

차베스는 매년 70억달러(7조4200억원)에 달하는 석유를 해당국가에 <우호적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역내 반

미 진영을 추스르고 미국에 대항하는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혀 왔다.

미국도 중남미와 카리브 해역 국에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지원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베네주엘라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베스 위독설이 확산하면서 베네주엘라에서 저가로 석유를 공급받고 있던 국가들은 저렴한 석유 지원이

끊길까 전전긍긍해왔다.

세계 석유 시장에서 베네주엘라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 차베스 석유 외교의 향방은 중남미를 넘어선 국제

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차베스의 석유 외교는 베네주엘라의 풍부한 원유에 힘입은 것으로, 코트라 카라카스 무역관에 따르면 베네

주엘라는 채굴 가능한 원유가 2950억배럴로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24.8%에 달한다.

여기에 미확인 매장분까지 합치면 모두 1조3000억배럴에 달한다는 추산까지 나와 원유 매장량에서 석유수

출국기구(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를 능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셰일(Shale) 석유와 가스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에너지 자급률을 크게 높인 것도 베네주엘라에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은 2012년 말 기준 하루 700만배럴을 넘어섰다 2011년에 비해

116만배럴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25% 가량 더 생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에너지 자급률이 83%로 상승해 해리 트루먼 행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으며, 풍부한 셰일오일

덕택에 미국의 석유 생산단가가 저렴한 점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네주엘라의 미국 석유수출 중단 위협카드가 전처럼 먹혀들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의 석유 외교가 전방위로 흔들리는 미묘한 시점에 차베스가 사망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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